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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문재인 정권이 법치 죽였다”
금속노조, 규탄 기자회견 열어 …“새로운 삼성을 위해 퇴진하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

로 지난 1월, 2년 6개월 실형을 받

고 징역을 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

회장이 8월 13일 오전 10시 가석방

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금속노조와 삼성그룹사 노동조합 

대표단은 이재용 출소 현장에서 

‘삼성 노조파괴 범죄 피해 당사자

들이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재

용 특혜 가석방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노조파괴범죄자 

이재용 가석방을 강력하게 규탄했

다. 문재인 정부와 재벌의 ‘특권 

동맹’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

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법치를 죽이고 자신들이 강조하던 

정의, 공정, 평등이 자본을 위한 것

이었음을 증명했다”라며 규탄했다.

한성규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은 이재용을 감옥에서 풀어주면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그 자리

에 가두려 한다”라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구치소 과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가석방을 결정

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자리에 

민주노총을 가두려 하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모순적인 행태를 꼬

집었다.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산

재에서 노조파괴까지, 이재용과 삼

성그룹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가 죽

었다”라며 “삼성은 노동조합을 허

용한다면서 노사협의회로 단체교섭

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라고 여전히 

진행 중인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범

죄행위를 지적했다.

정주교 부위원장은 “누구나 지은 

죄만큼 처벌받아야 한다. 금속노조

는 앞으로 똑똑히, 분명히 지켜볼 

것이다. 돈으로 권력으로 노동조합

을 무력화하려 하지 말라”라고 경

고했다.

조장희 삼성그룹사 노동조합 대표

단 의장은 “삼성은 미래전략실을 

만들어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를 해

고하고, 징계하고, 그것도 모자라 가

족까지 미행하고 감시하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노조 와해를 시

도하는 등 조직범죄를 저질렀다”라

며 삼성에서 첫 민주노조 깃발을 띄

우고 10년 동안 일어난 일을 압축해

서 설명했다.

조장희 의장은 “2020년 5월 이재

용 부회장은 삼성 자본의 노조파괴 

범죄를 사과했지만, 진정성이 없었

다”라면서 “재수감을 피하고, 국

정농단 가담 범죄의 감형을 위해서 

사과를 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조장희 의장은 “삼성노동자로서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한다. 이재

용은 삼성의 책임자답게 자신의 행

위에 대해 떳떳하게 책임지고, 처벌

받아라”라면서, “새로운 삼성을

위해서 퇴진하는 것이 삼성을 위한

길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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